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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사는 10월 27일(목) 15시, 양측 대표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단체교섭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시간 동안 접점을 찾으려 애 썼으나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사는 노동조합 ▲임금 인상 요구에 1% 인상 안을 제시해 노측 위원들을 분노하게 했다. ▲초과근무수당 개선 안건 관련해서는 출퇴근 체크 불편사항 개선, ▲사택지원제도는 수도권 및 광역시 월 50만원, 그 외 지역은 월 30만원을 3년간 지원하겠으며 ▲임금피크제 폐지 안건은 대상자 승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조합은 “동종기업 인상률 5~6%인 상황에서 오늘 1% 제시한 회사 발언을 조합원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는 회사성장에 기여한 조합원을 버리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회사는 “실적이 개선됐지만 지난 해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 다 더해도 캐시인(Cash in) 보다 이자, 세금, 자본적 지출(Capex) 등 캐시 아웃(Cash Out)이 수 천억 더 많다”며 “뿐만 아니라 똑같은 1% 인상이어도 우리는 다른 두 통신사 보다 4배, 2배의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발언해 노측 위원들의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본회의에서도 진전된 입장이 나오지 않자 노동조합은 회사가 내놓은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사에 있음을 경고하며, “차후에라도 사측이 전향적인 내용을 들고 온다면 언제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겠으나 이대로라면 교섭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당장 내주부터 전국 지부에서 출근 선전전 등을 통해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행태를 널리 알리는 등 단계별 행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                    임금분야 쟁점사항


노측 요구�
사측 입장�
�
임금 인상 9.5%�
1% 인상�
�
일시금 1천 만원 지급�
200만원 지급�
�
연차촉진제 폐지�
반대�
�
초과근무수당 개선�
제도유지 및 불편사항 개선�
�
노동이사제 도입�
반대�
�
�복지분야 쟁점사항


노측 요구�
사측 입장�
�
복지기금 887억 출연�
710억 출연�
�
복지포인트 인상�- 명절 상여 400만원 등�
현 수준 유지�
�
복지제도 운영방식 변경�
사택제도 월세지원 수용�의료비지원 불편사항 개선�
�
임금피크제 개선�
대상자 승진방안 마련�
�
정년 연장�
법령 시행 및 사회적 합의 후 검토 필요�
�
����������





사측 임금 1% 인상 제시에 노측 교섭위원 분노�“다음주부터 단계별 투쟁에 돌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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